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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O U R N A L  O F  D I S A S T E R  P R E V E N T I O N

SNS 등 시민으로부터의  
정보를 활용한 지자체의  

방재·감재대책 고도화의 가능성

ˡشÃϹ

일본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주된 SNS 미디어를 순위로 보면, 1위 LINE(약 5,200만명), 2

위 Facebook(약 2,400만명), 3위 Twitter(약 1,980만명), 4위 Instagram, 5위 Pinterest, 6위 

LinkedIn, 7위 mixi, 8위 Google+이다. LINE은 젊은층으로의 이용이 지극히 활발하고, 그 이외의 

연령층으로는 전자메일을 대신하는 연락 수단으로서의 이용이 높은 것이 실정이다. LINE과 Twitter

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Facebook은 보다 높은 연령층도 포함한 폭넓은 세대에 이용되

는 SNS로서 연령대에 따른 구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지명도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mixi는 원조 SNS로서  이전에는 넓게 이용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공식 유저수가 발표되

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추측된다. 저자의 주변에서도, 가족이나 

친구, 교직원, 학생 모두 이용자가 전혀 없다. Google+는, 연예인이 마켓 전략의 일관으로서 이용되

는 것으로, 일정 시기 순간적으로 퍼졌지만, 핵심이 되는 유저의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적극적인 유저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일본에 있어서의 SNS의 이용을 배경으로, 이하에서

는 정부나 자자체에 의한 SNS를 이용한 방재, 감재시책 및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SNS 등을 활용한 일본의 사례

정부의 ‘제2회 방재·감재에 있어서의 SNS 등 민간 정보의 활용 등에 관한 검토회’ 가 발표한 자

료에 의하면, 2014년 6월 현재, 전국 1,741개 지자체 중 방재 대책으로서 SNS를 이용하고 있는 지

자체는 전체의 38.5%에 해당하는 672개에 달한다. 이 중 Facebook을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472

곳이며, Twitter는 410곳, LINE은 21곳이다. 복수의 SNS를 조합해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Twitter와 Facebook의 기능을 조합하여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204곳,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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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LINE의 편성은 5곳, Facebook과 LINE의 편성은 2곳이며, Twitter, Facebook, LINE의 모두

를 조합하여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10곳이다. 이하 그림은 방재 SNS를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붉

은색)를 나타낸 지도로서, 흰색으로 나타난 곳은 SNS를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방송 혹은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는 지자체를 표시한다.

2014년 2월에 발생한 폭설 당시, 나가노현(長野県 사쿠시(佐久市)의 시장은 자신이 이용하고 있

는 Twitter를 이용하여 팔로워인 시민에게 정보 제공을 호소하고, 시내 주요 도로의 적설상황 등의 

문제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사쿠시의 제설력으로는 현재의 폭설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나가

노현의 지사 및 자위대의 출동을 요청하였다. 또한 시장은 시민들에게 정보의 확산을 요청하여 시민

들 사이에 재해 정보의 공유를 도모할 수 있었다. 평상시부터 사용하고 있던 시장의 SNS를 활용했

기 때문에 많은 팔로워를 동원할 수 있었다. 적절한 사진을 첨부하거나 수집된 정보에 의한 대책을 

시의적절하게 회답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팔로워가 증가하여 보다 많은 신뢰성 높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정보를 확산함으로서 아직 피해가 미치지 않은 지역의 주민에게 재해 직전의 생생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2013년 10월 동경 오시마쵸(大島町)에서는 큰비에 의한 토사재해가 발생하였다. SNS로 그룹을 

만들고 있던 IT기술자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의 멤버가 재해 정보 등을 수집 정리하여 재해상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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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작성하는 것과 동시에 재해 복구대책의 자료로 제공하였다. 평소부터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

었던 SNS 그룹 멤버를 통해서 공동 작업자의 참가가 줄을 이었다. 그룹 내에서 공유된 SNS를 통한 

정보수집이나 정보 제휴를 기반으로 재해의 상황인식을 공유한 작업이 실시되었다.

SNS를 활용한 방재·감재대책의 기능

과거의 대규모 재해시 피해상황에 따라 통상 전화 등의 일반적인 전달수단이 폭주하는 등의 영향

으로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이것에 비해 인터넷이나 데이터 통신은 패킷으로 통

신하므로 회선의 불안정성에 대응이 쉽고, SNS 등은 짧은 텍스트 통신이 주체이기 위해 회선 폭주

시에도 유효하다. 또, SNS 등 서비스가 정보 축적형이기 때문에 재해시의 혼란한 상황에서도 필요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등 유효하게 기능하였다. 이는 SNS 등의 민간정보나 전자메일을 정보수집

이나 발신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하나로서 재해대응의 테두리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음성통신의 두절이나 폭주, 창구의 혼란 등 여러가지 사태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SNS 등의 민간정보는 종래의 수단으로 수집되는 재해정보에 비해 행정 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

하기 위한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재해 정보를 SNS 등 민간정보로부터 수집

한다’ 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정보수집의 체제나 구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

해시의 정보 수집에 SNS 등 민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SNS 등 정보의 특징을 근거 이하에 나

타내는 활용범위의 확대를 위한 방책이 필요하다.

개별 정보의 신뢰성에 의존하지 않는 활용으로서 (1) 「계기가 되는 정보」 로서의 이용, (2) 다른 수

법·정보와의 편성, (3) 수집된 정보의 양에 근거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수집한 정보의 신뢰

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1) 정보량의 충실, (2) 신뢰할 수 있는 보고자의 확보, (3) 정보 내용의 충실, 

(4) 정보 분석 수단의 확보, (4) 유언비어나 뜬소문에의 대응, (5) 수집·분석 체제의 확립, (6) 주민

에 대한 정보발신 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재해정보 발신을 위한 큰 규모의 예산

을 계속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주민이 평상시부터 이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SNS를 활

용한다면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비용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의 유지관리 비용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적

은 비용으로 정보발신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인원 부족이나 직원의 작업부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SNS는 등록제의 메일 매거진 등과는 달라 개인정보관리 등의 작업이 없고, 직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경 미타카시(三鷹市)에서는 방재 정보를 발신하는 매체로서 방재행정무선이나 웹사

이트 등 외에도 Twitter를 활용하여 긴급 지진속보나 국민보호 정보, 특별 경보, 진도 5 이상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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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보, 피난 관련 정보, 재해예방 정보(주의환기) 등의 정보를 발신하고 있다. 미타카시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 방재행정무선이나 시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정보제공을 개시하였

지만 웹사이트로의 접속이 급증하여 급기야 접속장애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3월 14일에 Twitter

에 의한 정보 발신을 개시함으로서 원활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타카시의 Twitter는 개

시부터 1 시간 반에 약 500명이 등록하는 등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재해 등 긴급정보를 시민에게 

발신하는 것은 원칙으로서 방재행정무선을 활용하고 있지만, Twitter는 그것을 보완하는 매체의 하

나로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총무성에서는 방재·재해 정보(방재기상정보, 긴급 지진속보, J-ALERT) 등의 정보를 방재행정

무선, IP고지 단말, SNS나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공유하며, 필요한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여 공

공단체에 제공하는 등 방재·재해 대책에 관한 99개의 ICT 이용 및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9월의 태풍 8호에 의한 막대한 피해를 받은 효고현 사요우쵸(兵庫&#30476; 佐

用町)와 시소우시(穴栗市)는 「GPS·지역 SNS 제휴형 동영상 맵 추진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주민에 의한 동영상(사진)을 휴대전화 등 GPS 기능을 이용하여 지역 SNS 경유로 맵에 반영하는 시

스템의 구축이 그것이다. 도시지역의 대학생이 재해지의 상가, 농촌 지역의 정보화를 지원하면서 긴

급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있다.

SNS 활용에 대한 인식

2014년 8월에 NTT 컴 온라인·마케팅·솔루션 주식회사가 실시한 「Twitter를 이용한 방재·감

재정보」 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Twitter를 이용한 방재·감재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Twitter 이용

자의 75.6%가 「도움이 된다」 라고 회답했다. Twitter의 이용 빈도가 높은 만큼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았다.

방재·감재정보에 대해서 Twitter로 정보를 발신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42.3%에 달

했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Twitter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스스로 방재·감재정보를 발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witter로 발신한 경험이 있는 응답 중에서 방재·감재정보의 종별은, 「지진」이 76.9%로 가장 높

고, 뒤를 이어 「태풍」 이 50.0%, 「폭우」 가 43.8%로 나타났다. 이것은 위험도나 빈도를 반영한 것으

로 추측된다. 헤비 유저는 평상시에도 55.9%가 방재·감재정보를 발신하고 있어 재해에 대한 의식

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Twitter를 이용한 방재·감재정보의 활용에 대해 「도움이 된다」 라고 회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가장 타당한 사유를 청취하였다. 「다른 미디어나 매체보다 빨리 정보를 

발신할 수 있기 때문에」 가 57.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다른 미디어나 매체보다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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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 15.0%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나 유언비어가 흘러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 41.0%로 가장 높았다.

2015년 3월 센다이시(仙台市)에서 개최된 제3회 UN 방재세계회의에서는 다발하고 있는 국지적 

재해에 대하여 종래의 센싱기술에 의한 탐지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SNS 등 시민으로부터

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지역의 재해정보의 수집에 이용하자는 보고가 있었다. 재해의 종별이나 국면

에 따라서 징조, 재해지의 상황, 이재민의 수요 등에 대하여 SNS 등 민간정보가 유효한 도구가 될 

가능성에 대한 정리와 검토가 이루어졌고, 검토 결과와 그 이후에 수행한 재해정보 탐색용어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ψЛπ

그렇다면 재해 시에 SNS 등 고도의 ICT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재해 시에 SNS 등의 ICT 기술이 유효하게 활용된다는 사례가 귀중한 사회적 경험 및 교훈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만일 ‘SNS 등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필요 충분한 대응을 했다’ 는 케이스가 

뒤떨어진 방식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현재, 상황 파악조차 할 수 없다’ 또는 ‘발신할 수 있는 정보

조차 없다’ 라고 하는, 얼핏 아무런 내용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정보도 귀중한 재해정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재해 시 행정기관 등은 적극적으로 정보발신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고 나쁜 것은 별개로, ‘재해 시 웹상에서 행정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 관공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라고 믿어 버리는 사람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방재실

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제일 좋은 것은 재해 시에 ‘행정은 정보를 개시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그것은 바램일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움직임은 향후 인터넷상에서 

한층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움직임조차 「재난」 의 일부로 인정하고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재해대국 일본에서는 현재, 정부나 대기업 정보관련 기업 등이 SNS 등의 ICT 기술을 이용한 방

재·감재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향후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진행이 명백하고 지역 본연

의 모습 자체가 SNS를 이용한 방재·감재시책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세대간 정보 해독능

력의 격차로 인하여 SNS가 방재·감재대책의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역시 불투명하다. 한편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비가 증대하는 가운데 공적 예산만으로 방재·감재를 진행시키

는 것은 불가능하고(국민이 원해서 세금을 높게 책정하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SNS 등의 이용을 

핵심으로 한 자조, 공조를 확립하지 않으면 일본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